
설교문   “나는 양, 예수님은 목자!!”

“집사님 양 같으세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립니다. 헌데 이 인사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양처럼 
착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집사님은 양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약하시네요?라는 말입니다. 

1. 양은 

ⓐ초근시입니다 –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갑니다. 앞에 양 엉덩이만 보고 갑니

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잘 잃습니다.  

ⓑ 양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갔던 길을 돌아오지 못 합니다.   

ⓒ 양은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 양은 더럽습니다. 사진을 보라. 6년 동안 털을 깍지 않은 양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털의 무게만 35kg이었다고 합니다. 털을 깍지 않았다면 무게에 눌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 능력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다리를 갖았기에 빨리 도망도 못갑니다.   

2.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

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릅니다. /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 얼마

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더러움을 씻어 낼 수 없습니다. 

3.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헌데 여러분에게 목자가 누구입니까? 

한 때 TV가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헌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인터넷 세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아이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름신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쿠팡과 페이스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게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라

스마트폰의 트위터와 카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 많은 팔로워들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유튜브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 눈이 황홀해지나이

다

나의 평생에 모든 앱이 나를 따르리니 스마트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적용) 제발 스마트폰을 내려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금단현상처럼 힘들텐데... 그래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공항에 가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에도... 모두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

니다.   

4. 우리에게 참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1-15절입니다.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

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 분만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나

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